
우는 아이를 어르는 어머니의 자장가, 

동네 어귀를 가득 메운 아이들 뛰노는 소리,

삶의 현장에서 고된 하루를 다독이던 노래.

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, 

하지만 이제는 듣기 어려워진 민요입니다.

	 이	멜치를	에야	잡아다가	에야	 늙은	부모	에야	봉양하고	에야

	 젊은	아내	에야	배	채우고	에야	 어린	자식	에야	길러보세	에야

전남 신안 멸치잡이소리

그 소리에 찬찬히 귀기울여보면, 

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.

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국내 첫 민요 전문 박물관으로,

전국 방방곡곡의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모아

창덕궁 맞은편에 새로이 문을 엽니다.

우리 민족의 든든한 뿌리이자 원천인

팔도의 민요를 즐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
2019.11.

서울시장 박 원 순 

서울우리소리박물관

개관식에 초대합니다

I N V I T A T I O N

소
리
로 
살
다
서울우리소리박물관 개관식

2019.11.21.목   오후 2시

◆ 오시는 길

서울특별시	종로구	율곡로	96

◆ 버스

109,	151,	162,	171,	172,	272,	601,	

710,	7025

창덕궁 정거장	하차

◆ 지하철

3호선	안국역 4번 출구(도보5분)

1·3·5호선	종로3가역 6번 출구(도보8분)

◆ 주차장

별도의	주차장이	마련되어	있지	않으니,	

인근	주차장을	이용해	주시기	바랍니다.


